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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용의 해,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섬유패션 산업 재도약 다짐

- 2024년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섬산련)는 1.9(화) 1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섬유패션업계는 매년 신년인사회를 통해 산업 전망 등을 공유하고, 

중점 투자 분야 및 추진과제에 대해 업계 간 동향을 공유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병오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승렬 실장은 신년 인사 말씀을 통해 지난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수출부진 등으로 우리 섬유패션업계에는 어려운 시간이었다며,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설비투자를 지속하는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 실장은 

올해 역시 세계(글로벌) 고금리 기조,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의 위기 요인이 

남아 있지만, 한류 열풍에 힘입은 한국패션 선호 증가 등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국내 섬유패션 산업이 재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가자고 

언급하며, 정부는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환, 

첨단산업용 섬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제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병오 회장은 신년 인사 말씀에서,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염색가공 등 6개 

품목의 뿌리 산업 지정 등 업계 애로 해소에 이바지한 2023년도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올해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정부,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당면 애로 해결을 위한 사령탑(컨트롤 타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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